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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간호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과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의 일반 간호사 2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검증, 상관관계 및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혁신행동(β=.30, p<.001)이었고, 간호
전문직관(β=.26, p<.001), 간호직에 대한 만족(β=.23, p<.001), 창의성(β=.22, p<.001), 총 임상경력 15년 이상(β
=.11, p=.004)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3.1%였다(F=74.19, p<.001). 이상의 결과 혁신행동, 창의성, 간
호전문직관이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전략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임상경력을 고려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help improve nursing competenc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innovative behavior, crea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nursing competency of clinical 
nur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7 general nurses with at least one year of clinical experience
working in general wards at one university hospital or in one of three general hospitals in G 
Metropolitan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Ver. 
25.0. The factors found to affect nursing competency, in decreasing order, were innovative behavior (β
=.30,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β=.26, p<.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β=.23, p<.001), creativity
(β=.22, p<.001), and more than 15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β=.11, p=.004).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63.1% (F=74.19, p<.001). Results showed that innovation behavior, creativity, and
professionalism positively affected nursing competence. Therefore, strategies directed toward increasing 
innovative behavior, creativity, and professionalism are needed to increase nursing competence, and 
alternative means are required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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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 뿐 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혁신 능력이 간호
사에게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는 병원 인력 중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업무수행과 혁신행동이 병원조
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1].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도입,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이
며 혁신행동은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홍보, 실천하며 이를 확산시키는 행동
이라고 할 수 있다[2]. 간호사의 창의성은 참신하고 기발
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러한 분위기는 혁신행동을 촉진시키며, 변화하는 환경과 
병원에 대해 간호사가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은 새롭고 낯선 상황과 문제들을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해결하여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원천이 된
다고 하였다[3]. 따라서 변화를 주도하는 간호사의 혁신
행동을 이해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1]. 

한편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 또는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창의적으로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4]. 또한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간호과정을 수행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응급상황과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사의 창의성은 환자에게 유용한 결정을 내
릴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5,6].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기본적인 간호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직업적 견해를 의미한다[7]. 간호사는 전문직업
인으로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
해야 하고, 간호의 전문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념과 태도를 확고히 정립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8]. 따라서 임상간호사가 
환자 치료와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
어 필수적이며, 이러한 간호전문직관 수립은 환자 안전
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역량은 간호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효과적
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정간호 실무에서 역할
을 수행하고, 기술, 지식, 판단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능
력을 말한다[9]. 간호역량은 1990년대부터 역량기반 중

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간호학생 및 간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과 프로그램 개발영역에서 관
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10], 간호사의 간호역량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11].

국내에서 간호사의 간호역량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성과, 성찰적 사고 수준과 성찰 조
건, 경력정체, 직무스트레스[12-15] 등의 연구가 있을 
뿐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역
량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이 간
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간호역량 향
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

직관이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2) 임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창의
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

직관이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대

학병원과 3개의 종합병원에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
고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일반병동에 근
무하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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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Cohen(1992)[16]이 제시한 유의수준(α)=0.05, 중
간효과크기(f²)=0.07, 검정력(1-β)=0.80, 예측변수 12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개, 독립변수 3개)를 고려하여 
최소 표본크기는 259명으로 나타나, 회수율 및 응답누락 
등을 고려해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개를 제외한 총 26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9문항, 혁신행

동 14문항, 창의성 36문항, 간호전문직관 29문항, 간호
역량 13문항, 총 10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혁신행동
혁신행동 측정도구는 Kleyson & Street[17]가 개발한 

개인의 혁신행동척도(Individual Innovative Behavior)를 
Kim[1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
문항이며 6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14~84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혁신행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였다.

2.3.2 창의성
창의성 측정도구는 Jeong[19]가 개발한 대학생 및 성

인을 위한 일상적 창의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
위요인으로 독창적 유연성 8문항, 대안적 해결력 5문항, 
모험적 자유추구 5문항, 이타적 자아확신 6문항, 관계적 
개방성 6문항, 개성적 독립성 3문항 및 탐구적 몰입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총 36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도구의 역문항 13, 21, 27은 역환산 처리하여 총점의 
범위는 36~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였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등[20]이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개 문항으로 전문직 자
아개념 9개 문항, 사회적 인식 8개 문항, 간호의 전문성 
5개 문항, 간호실무의 속성 4개 문항, 간호의 독자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역문항(문
항16, 20, 24)은 역환산 처리하여 총점의 범위는 
29~1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였다.

2.3.4 간호역량
간호역량 측정도구는 Jang[21]이 개발하고, Kim[22]

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
으로 과학적 간호역량군, 윤리적 간호역량군, 인격적 간
호역량군, 심미적 간호역량군의 4개의 간호역량군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13~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대학교 IRB승인(승인번호:1041223–

201907–HR–09)을 받은 후,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자
가 전화와 전자 메일을 통해 자료수집에 대한 도움을 요
청한 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자료수집
을 실시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

문직관, 간호역량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창의성, 간

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의 차이는 t-test, ANOVA, 사
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간
호역량과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단
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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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Female 267 100
Age
(yr)

<25  46 17.2 29.37±6.22

25~30 131 49.1

30~35  43 16.1
35~40  23  8.6

≥40  24  9.0
Marital
status

Unmarried 209 78.3

Married  58 21.7
Education 3year diploma  35 13.1  

4year bachelor 216 80.9
More than Master  16  6.0

Position Staff nurse 267 100
Total career
(yr)

<3 105 39.3 5.92±5.80

3~6  72 27.0
6~10  43 16.1

10~15  22  8.2
≥15  25  9.4

Career in
present
work unit 
(yr)

<1  38 14.2 2.65±2.17

1~3 143 53.6

3~5  55 20.6
≥5  31 11.6

Satisfaction
on nursing

Unsatisfactory  39 14.6
Moderate 199 74.5

Satisfactory  29 10.9
Preceptor
experience

Yes  83 31.1

No 184 68.9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자(100%)였고, 평균연령은 29.37세
로, 25세 미만은 46명(17.2%), 25세 이상~30세 미만은 
131명(49.1%), 30세 이상~35세 미만은 43명(16.1%), 
35세 이상~40세 미만은 23명(8.6%), 40세 이상은 24명
(9.0%)으로 25세 이상~3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209명(78.3%), 기혼이 58명(21.7%)이었
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이 216명(80.9%), 3년제 
대학졸업이 35명(13.1%), 대학원 석사이상이 16명
(6.0%)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모두 일반간호사(100%)
였고, 총 임상경력은 평균 5.92년으로 3년 미만이 105
명(39.3%), 3년 이상~6년 미만이 72명(27.0%), 6년 이
상~10년 미만이 43명(16.1%),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2명(8.2%) 15년 이상이 25명(9.4%)으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현 병동 근무경력은 평균 2.65년으로 1년 
미만이 38명(14.2%), 1년 이상~3년 미만이 143명
(53.6%), 3년 이상~5년 미만이 55명(20.6%), 5년 이상

이 31명(11.6%)으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199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 39명(14.6%), 만족 29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184명
(68.9%), 있는 사람은 83명(31.1%)이었다.

3.2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 정도

대상자의 혁신행동은 평균 3.97±0.62점(Range: 1~6), 
창의성은 평균 3.51±0.62점(Range: 1~5), 간호전문직
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52±0.42점(Range: 1~5), 간호
역량은 평균 2.67±0.42점(Range: 1~4)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Innovation behavior, Crea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ing 
Competency of Participants          (N=267)

Variables Categories Mean±SD

Innovative Behavior 3.97±0.62

Creativity

3.51±0.62

Unique flexibility 3.19±0.55
Altern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3.43±0.46

adventurous pursuit of freedom 3.52±0.42
Altruistic ego conviction 3.74±0.41

Relative openness 3.61±0.38
Independent personality 3.63±0.55

Flowing investigate 3.68±0.55

Nursing 
professionalism

3.52±0.42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62±0.46
Social recognition 3.27±0.55

Professionalism of nursing 3.72±0.42
Role of nursing service 3.68±0.47

Originality of nursing 3.39±0.69

Nursing 
Competency 

2.67±0.42

Scientific knowledge 2.59±0.52
Ethical knowledge   2.81±0.48

Personal knowledge  2.79±0.46
Aesthetic knowledge 2.59±0.50

3.3 임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창의
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 차이는 <Table 3>와 같
다.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은 연령(F=5.71, p<.001), 
결혼상태(t=-3.25, p<.001), 총 임상경력(F=4.10,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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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Innovation Behavior, Crea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ing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Clinical Nurses

(N=267)

Variables Categories
Innovative Behavior Crea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Competency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Age(yr) <25a 3.80±0.58 5.71 3.47±0.28 2.61 3.57±0.35 1.53 2.62±0.32 5.40

25~30b 3.90±0.59 (<.001) 3.48±0.32 (.036) 3.49±0.42 (.193) 2.61±0.43 (<.001)

30~35c 3.97±0.61 a,b,c<e 3.50±0.34 3.48±0.41 2.65±0.42 a.b.c<e

35~40d 4.07±0.70 3.60±0.33 3.55±0.49 2.81±0.42

≥40e 4.48±0.52 3.67±0.24 3.69±0.40 2.99±0.35
Marital status Unmarried 3.90±0.62 -3.25 3.49±0.31 -1.93 3.51±0.41 -1.23 2.63±0.41 -2.90

Married 4.20±0.58 (<.001) 3.58±0.34 (.055) 3.58±0.45 (.219) 2.81±0.43 (.005)

Education 3-year diplomaa 3.94±0.59 2.49 3.47±0.30 2.21 3.53±0.40 0.51 2.69±0.36 3.30

4-year bachelorb 3.95±0.63 (.085) 3.50±0.32 (.112) 3.51±0.42 (.600) 2.65±0.43 (.038)

More than Masterc 4.30±0.55 3.66±0.21 3.62±0.42 2.92±0.38 b<c
Total career
(yr)

<3a 3.87±0.55 4.10 3.50±0.31 2.20 3.54±0.38 1.22 2.62±0.37 5.52

3~6b 3.94±0.67 (.003) 3.49±0.34 (.069) 3.47±0.42 (.305) 2.59±0.45 (<.001)

6~10c 3.95±0.60 a,b,c<e 3.44±0.31 3.57±0.45 2.71±0.44 a.b<e

10~15d 4.05±0.69 3.55±0.26 3.42±0.46 2.74±0.38

≥15e 4.41±0.59 3.66±0.29 3.63±0.43 3.00±0.37
Career in
present work
unit
(yr)

<1 4.10±0.67 0.90 3.58±0.33 2.52 3.51±0.41 1.16 2.63±0.37 0.31

1~3 3.92±0.60 (.441) 3.50±0.31 (.059) 3.56±0.41 (.324) 2.68±0.43 (.819)

3~5 3.99±0.63 3.54±0.26 3.44±0.41 2.70±0.38

≥5 3.98±0.62 3.39±0.39 3.51±0.45 2.63±0.48
Satisfaction
on nursing

Unsatisfactorya 3.53±0.61 25.00 3.22±0.32 26.83 3.03±0.33 63.42 2.17±0.49 36.67

Moderateb 3.97±0.57 (<.001) 3.53±0.28 (<.001) 3.56±0.35 (<.001) 2.71±0.31 (<.001)

Satisfactoryc 4.52±0.48 a<b<c 3.71±0.28 a<b<c 3.95±0.32 a<b<c 3.07±0.38 a<b<c
Preceptor
experience

Yes 4.16±0.60 -3.44 3.57±0.30 -2.18 3.62±0.44 -2.80 2.83±0.39 -4.34

No 3.88±0.61 (.001) 3.48±0.32 (.031) 3.48±0.39 (.006) 2.60±0.41 (<.001)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F=25.00, p<.001), 프리셉터 경험
(t=-3.4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임상간호사의 혁신행동 정도는 연령에서 40세 
이상이 25세 미만,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
상~35세 미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결혼상태는 기혼
이 미혼보다 높았다. 총 임상근무경력은 15년 이상이 3
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10년 미만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보
통, 불만족 순으로 높았으며, 프리셉터 경험은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임상 간호사의 창의성은 연령(F=2.61, p=.036), 간호
직에 대한 만족도(F=26.83, p<.001), 프리셉터 경험
(t=-2.18, p=.03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임상간호사의 창의성 정도는 연령에서 40세 이
상이 가장 높았고, 35세 이상~40세 미만, 30세 이상~35
세 미만, 25세 이상~30세 미만, 25세 미만 순이었다. 간

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높았으
며, 프리셉터 경험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임상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F=63.42, p<.001), 프리셉터 경험(t=-2.80, 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직에 대
한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높았으며, 프리
셉터 경험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은 연령(F=5.40, p<.001), 결
혼상태(t=-2.90, p=.005), 최종학력(F=3.30, p=.038), 
총 임상경력(F=5.52, p<.001),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F=36.67, p<.001), 프리셉터 경험(t=-4.3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임상간호사
의 간호역량 정도는 연령에서 40세 이상이 25세 이
상~30세 미만, 25세 미만, 30세 이상~35세 미만보다 
높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다. 최종학력
은 대학원 석사 이상이 4년제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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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근무경력은 15년 이상이 3년 이상~6년 미만, 3년 
미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높았으며, 프리셉터 경험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3.4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 상관관계

임상 간호사의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
호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모든 변수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간호역량은 혁신행동(r=.64, p<.001)과 창의성
(r=.62, p<.001), 간호전문직관(r=.62, p<.001)에 각각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Innovative Behaviors, 
Crea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ing Competency                   (N=267)

Variables
Innovative 
behavior Creativity

Nursing 
Professiona

lism

Nursing
Competenc

y
r(p) r(p) r(p) r(p)

Innovative 
behavior 1

Creativity .58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44
(<.001)

.48
(<.001) 1

Nursing 
Competency

.64
(<.001)

.62
(<.001)

.62
(<.001) 1

3.5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결혼,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프리셉터 경험을 회귀분석식에 투입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총 임상근무경력간의 상
관계수가 .84로 요인 간 다중공선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연령을 제외하였다. 이중 명목척도인 결혼,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프리셉터 경험은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간호
역량의 회귀모형에서 Durbin-Wastson 값은 1.932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
계(tolerance)가 0.422~0.938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66~2.372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었다. 영향력 분석을 위한 Cook`s Distance가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으며, 잔차에 대한 분석결과 오차
항의 정규성(normality) 및 등분산성(homoscedasticity)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간호역량 회귀방정식 [간호역량
=-0.28+0.21×혁신행동+0.26×간호전문직관+0.30×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0.16×총 임상경력+0.29×창의
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4.19, p<.001), 모
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631로 설명력은 63.1%였다.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에 
가장 주요한 예측 요인은 혁신행동(β=.30, p<.001)이었
고, 다음으로는 간호전문직관(β=.26, p<.001), 간호직에 
대한 만족(β=.23, p<.001), 창의성(β=.22, p<.001), 총 
임상경력 15년 이상(β=.11, p=.004)의 순으로 나타났
다. 즉, 혁신행동, 간호전문직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창의성, 총 임상경력이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Competency  
 (N=267)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constants) -0.28 0.20 -1.39 .165

Innovative 
Behavior 0.21 0.03 .30  6.22 <.001

Nursing 
Professionalism 0.26 0.05 .26  5.18 <.001

Creativity 0.29 0.07 .22  4.46 <.001
Total career
(yr) ≥15 0.16 0.06 .11  2.94 .004

Satisfaction on 
nursing Satisfactory 0.30 0.08 .23  3.86 <.001

Adj R2=0.631  F=74.19  p<.001

Dummy variables: Total career(year)(reference group: <3); 
Satisfaction on nursing(reference group: Unsatisfactory)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혁신행
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역량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혁신행동은 평균 3.97점으로 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91점으로 비슷하였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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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62점
[23],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88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1]. 이러한 차이는 병원 
규모 및 조직의 특성과 간호사의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
위, 연령 등 일반적 특성에 의해 변화되는 특성이 있어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창의성은 평균 3.51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3.51점[5], 3.62점[24], 3.53점
[2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문항에서는 독창적 
유연성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용하는 
능력과 새로운 것을 결합하여 창조하고 발상을 전환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간호실무를 개발
하는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선행논문과 유사하
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52점으로 임상간호
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3.34점[26],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46점[27]과 비슷한 수
준이었다. 하위영역별 문항분석에서는 간호의 독자성과 
사회적 인식 영역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문성에 대한 확고
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
인 이미지와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이로 인해 정신
적 보상과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상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임상 현장에서 의사결정과 역
할수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간호역량은 평균 2.67점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에서 2.65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
고[12], Jang & Kim[13]의 2.39점보다 높았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2.40점[2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문항분석에서는 윤리적 지식, 인
격적 지식, 심미적 지식, 과학적 지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2,14]. 과학적 지식 간호역량이 대체로 가장 낮은 평가
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호사들이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최신 동향을 따라가며 새로운 간호업무를 시도하고 개발
하는 데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간호직에 대한 만
족도, 프리셉터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
으로 연령은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결혼상태는 미
혼보다 기혼이 높았으며 총 임상경력은 15년 이상이 가
장 높았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가장 높고, 

프리셉터 경험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 이상 그룹과 
미혼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 근무기간은 13년 이상의 그
룹에서 개인혁신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와 
유사하였으며[1],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기혼이 미혼에 
비해 혁신행동이 높았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1,3,23]. 
이처럼 혁신행동이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프리셉터 경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확인해보았을 때 Kang[4]의 연구
에서 창의적 간호실무행위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간
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
록 창의성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창의
성은 유아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성인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찾기 어려워 일
반적 특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창의성은 급변하는 
21세기 미래 사회에의 적응과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개인적 특성[30]이므
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프리셉터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논문을 확인해보
면 연령의 경우 41세 이상 간호사가 25세 이하 간호사보
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았고 경력의 경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경우 병동 업무체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32], 현 근무부서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33].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본 연구가 
일반 병동의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다
른 부서의 간호사들보다는 병동 임상 환경에서의 사회적 
인식, 병원 내에서 다른 직군에 비해 과도한 업무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총 임상근무경력, 간
호직에 대한 만족도, 프리셉터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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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의 연령, 
학력, 임상경력이 높을 경우 간호사의 간호역량이 높게 
나타난 점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34]. 또한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임상경력, 프리셉터 교육경험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호역량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하다[29]. 프리셉터 경험이 있
는 경우 간호역량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14] 과 연령이 
높고, 기혼자가, 경력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간호
역량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현 병동 근무경력은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도 일치하였다[13]. 또한 간호
직에 대해 만족할수록 간호역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12,35]. 즉, 연령과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간
호역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근무경력이 많은 것과 관련
이 높으므로 간호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책임감이 증가되
어 전문성이 발휘됨에 따라 간호역량이 높은 것으로 보
여지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조직의 발전과 효율적인 간호
역량 향상을 위해 임상경력에 따른 업무변화와 간호역량
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실무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간호사들의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병원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고 사료되며,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프리셉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프리셉터 양성 교육과 체계적인 관
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역량은 혁신행동과 창의성, 간호전문직
관으로 각각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먼저 혁신행
동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수행능
력과 혁신행동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36] 과 국
내 IT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직무
수행과 혁신적 업무행동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37]. 창의성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수준이 창의적 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38], 창의성이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5].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역량 상관관계의 선행연구가 부
족하여 유사한 개념인 업무수행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업무수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31], 임상간호사의 간호역량은 전문직 자아개념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35], 전문직 
자아개념은 업무수행능력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39].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

업에 만족하고, 간호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높다고 하였다[31].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간
호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간호역량에 가장 주요한 예측요인은 혁신행
동이었고, 다음으로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직에 대한 만
족, 창의성, 총 임상경력 15년 이상이었다. 혁신행동은 
Hyun[40]의 연구에서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혁신행동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41]. 혁신행동에는 직
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제품, 절차 
등을 의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뒷받침해야 하며, 직무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
고 적용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혁신행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간호전문직관은 Kim[22]의 연구에서 간호역량에 영
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갖춘 간호사는 자신
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간호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간호업무 수행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
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간호사의 내적인 요인인 전
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과 조직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역량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추도록 노력해
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수행 간
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42]와 업무수행능력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43].이에 따라,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창의성은 Song[44]의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을 향상 
시키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Park, Han[5]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창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창의적인 직무 성취와 만족도를 증진시켜 
직무 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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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39,43]를 살펴본 결과,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
무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
력이 쌓일수록 축적된 간호업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으로 
인해 간호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숙련도가 향상되어 간호
역량이 높아지므로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 
능력을 기르고, 간호전문직 관을 정립하며 업무에 만족
을 느끼며 업무를 유지한다면 경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간
호사의 역량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
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역량과 관련하여 혁신행동과 창의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혁신행동, 창의성,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상 간호사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간호사들의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임상 경
력을 고려한 점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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